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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은 지난 4일 이사회에서 노동조합을 비롯한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을 겸한 사외이사로 후보로 선출했다고 6일 밝혔다.
6일 현대증권과 현대증권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노조와 소액주주 등이 추천한 참여연대 하승수 변호사가 사외이사인 신임 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 

현대증권은 이날 오후 5시께 이 같은 사실을 공시했고,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신임 이사진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현대증권노동조합은 지난달 16일 417명의 소액주주와 연대해 주주제안 형식으로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2인 선임과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당시 회사쪽은 노동조합의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는 28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우리사주조합, 노동조합, 소액주주 등의 지분을 무시하기 어려웠고 표대결까지 갈 경우 추가적인 의결권 확보까지 염두에 둬야할 상황이 됐다. 이후 회사쪽과 노동조합 사이에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됐으며 회사와 노동조합은 ‘사외이사 1인 선임’으로 합의를 보게됐다.

이에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외이사진출에 대해“사외이사 제도의 잘못된 관행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견제세력이나 대안을 찾지 못했던 소액주주운동 및 경영참여운동의 돌파구를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현대증권노조의 사외이사진출 성공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외이사 진출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영에 대한 반려자로 인식하고 손을 잡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는 회사와 노동조합이 과거 대립적 관계를 떨쳐버리고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다. 

KT노동조합도 올 초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진출을 시도한바 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진은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는 경영권 침해라는 구시대적 틀을 버리지 못했다. 노동조합은 올해뿐만 아니라 사외진출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할 것이다.

회사는 현대증권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경영은 경영진 만이 해야 한다는 폐쇄적인 사고를 버리고 노동조합의 사외이사 진출요구가 시대적인 흐름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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